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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현

● 정신과의사

● 저서: <도시 심리학>, <심야 치유 식당>, <그렇다면 정상입니다>, <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> 등

고민을 잘하면 훨씬 살 만해진다

눈앞에 다가온 어떤 큰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

강박적 조바심이‘치열한 고민’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면 나

는 차라리,‘고민 없는 나날’에 서 있다고 선언하고 싶다. 그

리고 치열하게 고민하느라 막상 아무것도 못하면서 현재에 

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, 현실 속에 다가온 작고 구체적

인 일들, 고민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일들을 하나씩 

클리어해나가면서 뚜벅뚜벅 내 길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. 

그러면서 말할 것이다.‘전 별 고민이 없습니다’라고. 나는 

평소에 덜 고민하고, 큰 화두에 덜 휘둘리고, 우직하게 내 갈 

길을 가고 싶다. 그래야 큰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

여유 있는 에너지와 마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갑작스럽

거나 압도되는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

수 있을 테니 말이다. 그게 현명한 태도다. 

하지현의 <고민이 고민입니다> 중에서


